
안건1 최근 차입 주식매수(빚투) 관련 동향 점검 밎 대응방안

1  현황

□ (개요)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투자자의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는
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를 위한 차입자금 규모 증가중

◦ 과도한 차입 투자는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의 손실 확대
및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

【 개인투자자 주식투자 관련 직·간접 및 레버리지투자상품 】
구 분
(조 원)

최근 5년 
평균(A)

‘24년말 ‘25년말
26년 증 감　

4월말(B) 5월말(C) 전월比C-B 평균比C-A


신용융자 20.1 15.8 27.3 35.7 38.0 +2.3 +17.9

증권담보대출 20.4 19.5 24.1 25.3 26.3 +1.0 +5.9
스탁론 2.0 1.2 1.5 1.8 - +0.11) △0.2 


신용대출 238.3 229.3 225.7 222.7 226.1 +3.4 △12.2 
약관대출 68.2 71.6 70.8 71.1 71.8 +0.7 +3.6 
카드론 36.0 39.3 39.1 39.7 39.9 +0.2 +3.9 

 레버리지ETF 0.6 0.5 0.7 2.2 3.5 +1.3 +2.9
지수선물·옵션 5.2 4.5 7.0 9.1 12.1 +3.0 +6.9 

합 계 390.9 381.7 396.2 407.82) 419.52) +12.0 +28.7
     주1) 스탁론은 ’26.3월말 대비 증감  주2) ‘26.5월말 스탁론 수치는 4월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

주3) 증권담보대출은 개인, 법인 모두 포함(증권사 확인 결과, 개인 비중이 약 80% 수준)

2  부문별 주요 특징

□ (신용융자) ‘26.5월말 기준 38.0조원, ‘25년 이후 최근까지 크게 확대1)

되었으나 시가총액·예탁금 대비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2)인 수준

    * 1) 잔액(조원) : (’24말) 15.8 → (‘25말) 27.3 → (‘26.4말) 35.7 → (’26.5말) 38.0
      2) 시가총액/예탁금 대비 비중(%) : (’24말) 0.69/29.2→(’25말) 0.68/31.1→ (‘26.5말)0.50/28.9

      ※ (참고) 코로나 당시(’21.下~‘22년초)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0.9% 내외(최고 0.96%‘21.8.20.)

□ (증권담보대출) ‘26.5월말 기준 26.3조원(3~4월중 감소),신용융자 대비
변동폭은 제한적, 시가총액·예탁금 대비 비중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*

     * 시가총액/예탁금 대비 비중(%) : (’24말) 0.85/35.9→ (’25말) 0.60/27.4 → (‘26.5말)0.35/20.0

      ※ 증권담보대출은 주식 재투자 가능성, 반대매매 메커니즘을 감안하여 직접 레버리지로 분류

□ (스탁론) ‘26.4월말 기준 1.8조원, ‘26.4월 중 +892억원 증가(5.1%)하여
증가폭 확대, 시가총액 대비 비중(’26.4월말 0.04%) 감소세* 지속중

    * (’22년말) 0.09% → (‘24년말) 0.05%→ (‘26.3말) 0.04% → (’26.4말) 0.04% 



□ (신용대출) ’26.5월말 기준 226.1조원(최근 5년 감소세,전월 대비 +3.4조원 증가)

□ (약관대출) ’26.5월말 기준 71.8조원(전월 71.1조원 대비 +0.7조원 증가)

□ (카드론) ’26.5월말 기준 39.9조원(전월 39.7조원 대비 +0.2조원 증가)

□ (레버리지 ETF) ’26년중 급증한 개인 일평균거래대금은 5월에 추가로
증가(전월 대비 +1.3조원), 단일종목(코스피) 상품 위주로 2.5조원 순매수

   * 일평균거래대금(코스피/코스닥, 조원) : (’25년) 0.5/0.2 → (‘26.4월) 1.7/0.5 → (‘26.5월)2.8/0.7

□ (지수선물·옵션) ’26.5월 개인 일평균거래대금은 12.1조원으로 코스피
급등에 따른 헤지수요 증가 등으로 전월(9.1조원) 대비 3.0조원 증가

◦ ’26.5월 현재 코스피200 대비 선물‧옵션 일평균거래대금은 1.6배
수준, 과거(2.9배25년~3.2배24년)와 비교 시 낮아진 상황

3  대응 방안

□ 차입투자 지표 상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
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 안내*하고 장기·분산투자 문화 정착 유도

   * 6.24. 증권사 CRO 간담회를 통해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

◦ 필요시,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
관리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확산 방지

<참고> 차입 주식매수 분석대상

□ 분석 대상 : 주식투자 관련 직·간접 대출상품 및 레버리지 투자상품(개인투자자 한정)

 ➊ (직접) 신용융자, 증권담보대출, 스탁론 (여전·온투·대부·보험·저축·수협) 

 ➋ (잠재) 신용대출(은행·상호·저축·여전·보험), 약관대출, 카드론

 ➌ (레버리지 상품) 레버리지 ETF, 코스피200 선물·옵션

  - [레버리지 ETF] 주식시장별 시총 1위 2개 상품*(KODEX 레버리지,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), 
단일종목 시총 상위 4개 상품*(KODEX‧TIGER 삼성전자‧하이닉스)

   * 6개 상품의 국내 주식 레버리지 ETF 내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 64.5%(29.8조원 중 19.2조원, 5월말 기준), 일평균 
거래대금 기준 73.4%(7.3조원 중 5.3조원, 5월 기준)

  - [선물] 코스피200·미니코스피200 [옵션] 코스피200·코스피200위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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